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는 24일 롯데시네마 수원에서 ‘비정규직

여가 지원, 문화가 있는 저녁’ 프로그램을 열었다.

 

프로그램은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소개, 2023년 센터 사업 성과 소개영상 상영, 수원시

노동정책 홍보, 영화 ‘서울의 봄’ 관람으로 이어졌다.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사업 참여자, 수원 소재 사업장 노동자와 센터 사업 협력 기관·비

정규직센터 직원 등 160여 명이 참여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노동자의 여가 생활을 지원해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

했다.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비정규직 여가 지원, 문화가
있는 저녁’ 운영
센터 사업 참여자, 노동자 등 160여 명 영화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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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가 ‘비정규직 여가 지원, 문화가 있는 저녁’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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